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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거래일대비 7.90원 하락한 1,183.10원에 마감

16일 달러-원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7.90원 하락한 1,183.10원에 마감하였다.

16일 달러-원 환율은 NDF시장의 달러-원 1개월물 환율을 반영하여 1,182.30원에 개장하였다. 개장가는 전일 NDF시장에서 1,17

8.75원에서 최종호가 된 것보다 높은 수치이다. 이 수치는 NDF시장에서 추석 연휴간의 미중 협상진전, 노딜 브렉시트 우려 완

화 등의 대형호재를 반영한 값에서 사우디 석유시설 피폭으로 인한 리스크가 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. 개장 후, 중국 경기지표

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전반적으로 1,183 ~ 1,185원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으며, 여기에는 17일부터 시작되는 FO

MC 정례회의와 UN총회에 대한 관망심리가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. 시장평균환율은 1,184.00원에 고시되었다. 

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1,097.14원 이다.

전일 달러 변동
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

1182.30 1185.60 1182.30 1183.10 1184.00

전일 엔화 변동
시가 고가 저가 종가

1104.85 1104.85 1094.46 1095.09

중동 불안 속 FOMC 금리 동결 가능성 상승... 1,180원 후반 중심 등락 예상

금일 달러원 환율은 1,180원 후반 중심의 등락이 예상된다. 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1.10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(1,183.10원) 대비 2.20원 상승한 1,184.20원에서 최

종 호가 되었다. 

금일 달러원 환율은 중동 발 불안 및 FOMC 금리동결 가능성 상승으로 리스크 오프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상승압력이 우세할 것으

로 전망된다. 미국은 전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피폭에 대해 이란을 배후로 지목하고 있으며, 군사공격이 가능하다고 시사

한 바 있다. 이러한 중동 발 불안으로 인해 뉴욕유가 급등, 뉴욕 증시 하락 및 미 국채가 상승 등의 리스크 오프 분위기가 조성되

고 있다. 한편, 이러한 석유시설 피폭은 석유 공급 감소로 이어지면서 유가 상승 유발할 것이며, 이는 곧,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

로 이어질 수 있어 FOMC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졌다. 따라서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시장은, 그 예상을 일부 거두어 들이면

서 위험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일부 정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상의 요인으로 인해 환율은 상승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된

다.  

다만, FOMC의 정례회의가 17 ~ 18일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관망심리가 있다는 점과 트럼프의 전략 비축유 방출 승인이 투자심리

를 일부 안정시켰다는 점에서 환율의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. 또한 환율 변동폭이 커지는 경우 당국 경계가 있을 수 있

다. 

금일 달러�원

예상 범위
1182.33 ~ 1189.00 원

전일동향

금일 전망



체크포인트 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:  -1602.49억원

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 :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.20원↑

■ 美 다우지수  :   27076.82, -142.7p(-0.52%)

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 :   72.3 억달러

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:   +7258 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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